
구분 작가명 작품명

우수상

차상 양민호(경기) 청춘, 마음의 끈 한 가닥

차하
박소현(서울) 조선인 거리, 광주극장

박숙자(광주) 그때는 시작에 불과했다.

제5회 광주광역시 창작 희곡 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제5회 광주광역시 
창작 희곡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작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선정 작품

  □ 시상 안내

   ▶ 일시: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5시 예정 
   ▶ 장소: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062)681-4174
 
  □ 심사 총평

    문학예술이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으로 이동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
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광주서구문화원이 광주를 대표하여 해마다 창작희곡을 공모하
는 것은 상찬할 만하다. 
심사에 올라온 작품들이 모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심사 내내 행복했다. 
최대한 좋은 작품, 신인의 기개를 보여줄 작품을 찾으려고 평자는 힘을 다해 작품들을 
읽었다. 각 작품마다 대사, 캐릭터, 설정이 다르지만 나름 색깔을 내주어서 기본기를 
다 갖추었다고 본다.
 극의 형식과 소재는 다양하지만 마지막 원고를 넘길 때마다 아쉬운 점이 남는다. 희
곡은 갈등의 예술이다. 고로 반전이 기다려진다. 공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것이 아쉽다. 옥고를 내준 작가들께 박수를 보낸다.
전체 공모작품 27편 가운데 예심을 거쳐 9편이 본심에 올랐다. 올해 5번째 공모전으로 
응모작품이 크게 늘었으나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작품은 눈에 띠지 않아 아쉬웠다.



희곡은 대사의 나열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인간관계가 치밀해야 하고 갈등요
소와 반전 등 다양한 복선이 깔리면서 관객이 이해하거나 마지막에 그 장면을 깨달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합의하여 ‘대상’은 선정하지 못했다. ‘우수상’에서 차상과 차하로 나누
었다. 우수상 차상은 양민호의 ‘청춘, 마음의 끈 한 가닥’, 우수상 차하는 박소현의 ‘조
선인 거리, 광주극장’과 박숙자의 ‘그때는 시작에 불과했다’로 하였다.
 우수상 차상은 지역색을 드러낸 맛깔나는 대사와 소시민이 살고 있는 생활상을 역력
히 드러낸 점은 높이 평가된다. 서민의 일상들이 단편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102호 거주 주씨의 뜻밖의 고독사로 반전의 기회를 보인다. 감동은 부족했지만 수채화
를 보는 듯하다.
 우수상 차하는 광주의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경양방죽과 광주극장이
라는 역사공간에 대한 접근방식은 좋았으나 극으로 소화하는 각 작가만의 창의성이 부
족했다. 둘 다 광주지역 콘텐츠였다는 점에서 격려하고 싶다. 이를 무대에 올리기 위
해서는 각색이나 연출자의 또 다른 노력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작품명 ‘집행’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다룰 때는 무대에 어울리는 
장치를 해야 한다. 희곡이 되려면 알려진 이야기 외에 극적인 요소가 더 필요했다.
 작품명 ‘돌고개에 달이 뜨네’는 동창회모임을 통해 개인적인 신상을 드러내는데 한 
지점을 향해 집중해가는 힘이 약해 자칫 대사들이 잡담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아
쉽다.
 작품명 ‘일주’는 시간이 갈수록 등장인물을 이해하게 되는데 관객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부족했다. 속도감이 빠르고 재미는 있었는데 극의 전개가 좀 더 깔끔해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작품명 ‘어느 소녀의 봄’은 최근 뉴스의 인물이 된 일제강점기 정신대로 끌려갔던 양
금덕 할머니의 서사적인 이야기와 다큐멘터리 형식, 음악을 통한 정서를 담았다. 작가
는 주인공의 고통스런 삶의 역사를 그리는데 후반부에서 지나치게 장황하게 이끌어간
다.
 작품명 ‘제중병원’도 광주의 역사공간이다. 다만 극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스토리 라인
이 분명하지 않다.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종과 단의 역할에 무리가 있다. 등장인물의 
의지보다는 작가의 설계에 따라 캐릭터가 구축이 된 상황으로 보인다.
 작품명 ‘봄맞이꽃’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다, 그것도 자칫 신파조로 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상징화된 여러 폭력들이 마지막에는 정의실현을 벗어나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이라는 결말이 눈에 벗어났다.


